
1. 모션캡처에 대해서 

모션캡처는 몸에 센서를 부착시키거나, 적외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디

지털 형태로 기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기술로 영화 ‘반지의 

제왕’의 골룸, 아바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어느정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에게도 잘 알려진 골룸. 이때에는 아직 페이셜 캡처는 하지 않았다. 

 

아바타의 퍼포먼스 캡처(바디와 페이셜을 함께 캡처하는 방식) 장면 

근래 10년 사이에는 헐리우드에서 히어로물 영화가 쏟아지면서 디지털 더블을 만드는데 중심기

술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션캡처 기술은 영화 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버추얼 캐릭터 제작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넷플릭스의 작품들(승

리호, 스위트홈, 지옥 등)을 제작하는데 모션캡처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모션캡처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동작을 디지털로 변환하기 때문에 모션캡

처 액터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헐리우드에서는 모션캡처 전문배우가 존재하며, 관련 워크숍

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모션캡처 전문 액터가 드물며, 모션캡

처 작업 과정을 이해하는 배우들도 드문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협회는 애니메이션 작업에 도입이 늘어나는 모션캡처 작업에 대

응하고자 모션캡처 작업을 이해하고, 캐릭터에 맞는 연기를 구현하고, 애니메이션 스텝들 과의 원

활한 협업을 할수 있는 모션캡처 액터를 양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모션캡처액터 양성 교육의 내용 

이번 교육은 4회의 이론수업과 2회의 실습수업으로 진행됩니다. 

4주의 이론수업은 모션캡처 작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실제 연기와 모션캡처 연기와의 차

이, 애니메이션에서의 캐릭터 연기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2회의 실습 수업에서는 실

제 모션캡처 스튜디오에서 모션캡처 슈트를 입고, 캐릭터 연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연기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입혀졌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타날지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

습니다. 특히 실습수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수강생들

과 협업으로 퍼포먼스 캡처(바디와 페이셜캡처를 함께 받는 것)를 진행해서 실제 프로젝트 결과물

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함깨 첨부된 상세 모집공고를 읽어 보시고 관심있는 현업 연기자 및 연기 지망생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